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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배산업 현황과 물류기업의 대응 

□ 일본 택배시장 현황

ㅇ 일본의 택배취급은 2007년을 정점으로 택배사업의 성장세는 둔화했으나 최근 다시 

그 성장세는 회복하기 시작했음

 - 이유는 인터넷쇼핑몰 확대, 3PL(제3자물류)이라고 불리는 재고관리에서 조립포장

시스템의 구축 등, 주변 서비스를 일괄 아웃소싱 하거나, 해외택배시장의 성장 등 

새로운 택배산업의 환경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2015~16년의 운송업계의 산업규모(주요기업 39개사 매출액)는 약 10.1조 엔임 

 - 최근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확대로 택배 취급수량은 증가하고 있음. 2015년도의 택배 

취급수량은 37억 4493만개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음. 또 트럭운송은 3.8% 증가

 - 인터넷쇼핑몰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택배수요도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일본 국토교통성은 7월28일, 2016년도의 택배 취급수량을 발표해, 40억 1861만개

(트럭은 39억 7780만개, 항공 등 이용운송은 4081만개)이었다고 발표

 - 전년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7.3% 증가한 2억 7367만개를 기록하였음

*트럭운송에 대해서는 상위 5개사(야마토, 사가와, 일본우편)가 전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음

ㅇ 일본 택배시장은 인터넷쇼핑 고객의 증가와 BtoB, BtoC거래의 활성화로 시장성

장세가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향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본은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비용단가의 하락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기업들은 (1)대형 물류거점의 설립, (2)전국의 개인운송사업자의 

활용, (3)AI, 로봇 등의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에 올인 하고 있음



일본경제리포트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 2 -

<택배거래 취급개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성HP

                     

□ 일본 인터넷쇼핑몰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기업의 대응    

ㅇ 아마존(AMAZON)이나 라쿠텐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쇼핑몰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택배취급수량도 증가 추세. 운송업체는 배송거점의 확장에 나서고 있음  

 - 2013년 8월, 대형 택배업체인 야마토HD는 카나가와현 아츠기시에 새로운 물류거점

「아츠기 게이트웨이(GW)」를 설립. 향후 중부, 관서지역에서도 GW를 건설할 예정

으로 새로운 물류효율화, 고속화를 도모    

ㅇ 인터넷쇼핑몰시장이 커지면서 택배취급수가 늘어나는 반면, 운송단가의 감소와 드

라이버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 드라이버가 부족하면 채용비용과 인건비가 증가하고 현장의 부담증가와 기업수익을 

압박할 우려가 있음  

 - 야마토HD는 2017년 5월, 연말까지 직원 1만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음. 

택배수요의 증가에 따라, 드라이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확대에 따른 택배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과 대규모 거점정비 등 지금까지 이상의 업무 효율화가 요구되기 시작했음 

ㅇ Amazon로 대표되는 대형쇼핑몰 서비스는 경쟁우위와 차별화를 위해, "경쟁사보다 

빨리, 그리고 소액이라도 무료배송"등의 전략을 실행  

 - 아마존의 경우, 일본국내 당일배송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야마토 등의 대형 

운송사를 활용해 왔으나, 독자적으로 물류기능의 구축에 나서기 시작하였음  

 - 아마존은 주문당일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운송사업

자를 2020년까지 10,0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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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아마존의 중기전략의 중심이 되는 업체가 마루와운송이고 이 마루와가 개인사업

자들을 조직화시키고 효율적인 배송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할 계획

* 마루와는 일본전국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노동관리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아마존의
협력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 또 마루와는 확보한 개인사업자들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기숙사나 연료할인, 연수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 필요에 따라 경자동차의 대여도 하면서 많은 개인사업자와의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임

        

ㅇ 기타 업체로는 가구, 문방구업체의 아스클, 니토리, 세븐일레븐 등에서 독자적인 배

송체제 구축과 당일배송 등을 실행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인터넷쇼핑몰 확대에 따른 일본 택배회사들은 로봇이나 AI등을 활용한 최신 대형물류

센터의 구축을 통해, 물류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운송단가 하락과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니토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사의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유통망의 공유도 하나의 주목해야 할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음

 - 기타 AI나 로봇 등, 기계학습에 의한 물류의 자동화와 혁신은 일본의 택배산업의 최신

동향이라 주목해야 할 부분임

ㅇ 한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의 확보와 효율성, 물류창고의 최신동향 

등에 있어, 일본이 먼저 많은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기업도 일본택배

기업의 전략과 시장전망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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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내용

아스쿨

-주문부터 출하까지 20분의 초고속화 달성을 통해 당일배송
*아스쿨의 피킹방법이 경쟁력
-물류BigData의 활용: 로봇과 AI의 도입
*상품의 주문이나 출하뿐만이 아니라 창고에서의 사람들의 행동과 개개인의
능력까지 수치화.
-배송의 자사비율을 20%까지 인상

니토리
-트럭을 구입, 가구운반 협력 운송회사에 대여: 무료

-동사의 가구 배송망을 활용해, 타사 제품의 배송서비스 실시하고 있음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재팬이 운수업체 세이노홀딩스와 제휴해 택배서비스 시작
*100% 세븐일레븐 전용택배회사 설립

버스, 택시
-17년9월부터 버스, 택시도 택배 운송을 허용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법과 도로운송법에 관련한 새 지침 작성


